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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 대토론회 및 

북한선원 강제북송 대책 TF 발족식 개최

시 : 2019. 12. 10(화) 10:40 – 12:00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 최 :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아시아인권의원연맹, 국회인권포럼,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성통만사)

1. 한변은 내일 10일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여러 북한인권단체와 함께 세계 최악의 북한인

권 개선을 위해 헌신한 분들께 상을 드리고, 북한인권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며, 

또한 북한 선원 강제북송 대책 TF 발족식을 거행한다.

  

2. 북한은 주민들의 이동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여 국경을 엄격히 통제하고 체포된 탈북민들을 엄

격히 처벌하고 있으며, 중국은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온 온 탈북민들에 대한 체포와 강제북송을 

계속하고 있다. 체포된 재중 탈북민이 강제송환 된 후 북한에서 겪게 될 모진 처벌을 예상하고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7일 한국 정부는 동해 NL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

을 전격 북송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일으켰고, 그 외에도 미온적인 대처로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는 비극이 속출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11월 14일에는 제74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 북

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도 빠지며 대북 굴종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4. 지금 한반도에서는 여러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까지 있었지만 비핵화는 실현 불가

능한 것으로 판명되고, 북한 인권상황의 개선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모쪼록 이번 대토론회와 

강제북송 대책 TF를 통하여 강제북송 문제를 포함한 북한인권 개선의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마련

되기를 기대한다. 

 

2019. 12. 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상임대표 김태훈, 공동대표 석동현, 이헌, 채명성


